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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Cognitive Spectrum Program, a cognitive development 

program designed to increase children's IQ. The effect of this program was verified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 The subjects were 127 5-8 year old children. 56 children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71 children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irteen 90 min. long sessions. Quantitative analyses using SPSS WIN 18.0 and 

qualitative analyse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is Cognitive Spectrum 

Program was show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cognitive development. Second, the amount of 

improvement in cognitive development was found to be predictive of the amount of change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demonstrating that attention deficits and overall problem behaviors were 

greatly reduced among the children whose IQ was improved by this program. This finding was also 

verified through qualitative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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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5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일찍부터 영재교육진흥법(2000)을 제정하여 

우수한 아동을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가

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갈수록 자녀수가 

감소하면서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Chung, 2011). 현재 우리나

라 아동의 약 70%가 사교육에 참여 중이며 사교

육비 총액은 약 19조원으로 추정된다(Statistics 

Korea, 2014). 이렇듯 나라와 가정 모두가 미래

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

지만 이러한 노력이 전 계층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소득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최근 아동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교

육비 지출액과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atistics Korea, 2014). 저소득가정은 

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낮은 만큼 저소득가

정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 역시 낮은 편이다. 그

리고 저소득가정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여 자녀

를 직접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의 교육에도 소

홀한 경우가 많아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가 어

렵다(Choi & Jeong, 1996; Oh & Lee, 1993). 뿐

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의 아동은 발달 전반에 걸

쳐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발달적으로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달적 문제를 살펴보면 신체발달의 문

제(Alaimo, Olson, Frongillo Jr, & Briefel, 2001)와 

사회․정서발달의 문제(Duncan & Brooks-Gunn, 

2000; Gershoff, Aber, Raver, & Lennon, 2007), 

인지발달의 문제(Ackerman, Brown, & Izard, 

2004; Brooks-Gunn & Duncan, 1997; Ferguson, 

2003; Kang & Park, 2013;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달적 문제 중에서도 인지발달

의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소득수준별로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조

사한 결과를 보면(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9),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저소득층의 아동이 

다른 층의 아동의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

다. 그러나 소득수준은 주관적 학업성취도뿐 아

니라 실제 학업성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일반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아졌으나 저소득아동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Ku, Park, Chung, & Kim, 

2009). 따라서 예방적 복지사업을 통해 저소득가

정의 아동이 인지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재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재(intervention)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라들은 스타트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에

게 예방적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Hwang, 

2011). 예방적 복지사업에서는 주로 교육, 복지, 

건강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상

당한 수준의 효과를 보였는데(Currie & Thomas, 

2000; Joo, 2010; Lee, 2010; Ludwig & Phil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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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고등학교 졸업률, 대학입학률, 소득 수준, 

청소년기의 비행 수준 등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효과가 밝혀져 왔다(Garces, Thomas, & Currie, 

2002). 이러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인지발

달, 사회․정서발달, 가족 등의 포괄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지발달에 가장 큰 초점

을 두고 있다. 특히 초기 연구는 아동의 수행 

정도를 지능으로 측정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

며, 1980년대부터는 프로그램의 장기 효과를 밝

히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Hwang, 2004; 

Shaffer & Kipp, 2013). 

다른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저소득가정

의 아동에게 국가차원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되어 각 지자체

로 확산된 위스타트 프로그램,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

스 프로그램,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정

책 프로그램은 국외 정책 프로그램에 비해 역사

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Park, 2010). 

그러나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연구자

들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은 특정 발달영역에

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다. 먼저 저소

득가정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달영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프로그

램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Choi & Choi, 2009; 

Kim, 2008; Ko & Kim, 2011; Lee & Lee, 2008; 

Lee & Yoo, 2005; Rho, 2005). 

이에 비해 인지발달 프로그램은 그 수가 적

었다(Lee, Kim, & Kim, 2010; Park & Kim, 

2010; Seo & Cha, 2013). 인지발달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영유아․아동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과 

지역개발형 바우처 프로그램(Ⅰ)이 있다.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은 기초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

그램이고, 지역개발형 바우처 프로그램(Ⅰ)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회 당 20분씩 독서도우미를 파견

하여 아동의 독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제공되는 정책 프로그램은 공부방 지원, 보충학

습 지원, 학습지 제공, 독서 지도 등의 기초 학

습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도 저

소득가정 아동의 지능을 향상시킨 국내 프로그

램은 매우 부족하다(Seo & Cha, 2013). 다중지

능 프로그램, 실제적 지능 프로그램, 성공지능 

프로그램 등 일반가정 아동의 지능을 향상시킨 

프로그램은 보다 많지만(Hong, 2006; Jung, 2008; 

Yun, 2012),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 프로그램

이 제공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

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처럼 저소득가정 아동

의 지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소득가정의 아동은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겪는 시기가 다르고, 이 시기에 따른 영향 

또한 달랐다. 취학 전이나 학령기 초기에 경제

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은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한 아동보다 학업 수행이 더 저조

하였다(Brooks-Gunn & Duncan, 1997). 그리고 

유치원에서의 인지적 준비도나 3학년 때의 언어

능력은 학업성취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Lim, 2012). 또한 같은 저소득층이

라 하더라도 중재를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랐다. 중재 시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 취학 전 조기중재 프로그램의 참여

는 학업성취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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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작용하였다(Smokowski, Mann, Reynolds, 

& Fraser, 2004). 따라서 저소득의 부정적인 영

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중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 시기부터의 중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중재 프로그램은 영아나 유아에게 적용된 연

구가 적었다(Hwang, 2011; Lee & Yoo, 2005; 

Lee et al., 2010; Min,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기(early childhood)에 있는 만 5～6세 아동

부터 아동기(middle childhood)에 있는 만 7～8세 

아동(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을 연

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에 영아

를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유아를 넣음으로써 기

존의 연구들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중재하였다. 

더욱이 만 5～8세는 전반적인 발달이 급속도

로 이뤄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만 5～8세

를 유아기와 아동기로 나눠보면 유아기는 언어

를 포함한 인지발달이 빠르게 나타나는 시점이

며, 아동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학업

적 능력과 사회․정서능력의 발달이 중요해지

는 시점이다(Son, Oh, & Kim, 2012). 따라서 유

아기와 아동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기존의 인지발달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일반가

정의 아동을 위해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중재를 통

해 학업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나 유아까지 포함한 중재 프로그램은 턱없

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보

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프로

그램의 개발에만 치중하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

램들이 아동의 발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효과

의 검증 역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검증 방법은 실험연구이다(Lee, Lee, & Park, 

2006).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된 연구는 주로 조사

연구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고(Lee et al., 

2010), 실험연구를 하더라도 통제집단이 없거나

(Park, 2010) 실험집단 구성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Park & Kim, 2010).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에 포함된 대상의 수가 적은 편이었으며(Seo & 

Cha, 2013), 단순히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한 경우도 있었다(Lee & Jo, 2011).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내지 못하면 그 프

로그램의 실효성은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하여 실험연구로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인지발달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과학적인 검증 방법

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있는 아동의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지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소집단 활동형태

의 수업방식과 중재학습경험(Mediated Learning 

Experience: MLE)의 교수방법을 사용하여, 아

동의 사회․정서발달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또한 인지능력이 향상된 아동은 사회․정서

발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지를 분석하

였다. 발달은 총체적 과정이며(Shaffer & Kipp, 

2013), 아동의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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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정서적 발달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Ayduk, Rodriguez, Mischel, Shoda, & 

Wright, 2007; Cho, 2006). 실제로 국내에는 저

소득가정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정서발달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 있다(Ha & Jang, 2012; Hwang & Kim, 2013; 

Rho, 2005). 이 중에서도 사회․정서능력 향상

에 따른 인지발달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있지

만(Hwang & Kim, 2013; Rho, 2005) 인지능력

의 향상을 통해 사회․정서발달이 변화되었는

지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정

서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적

용한 후에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

해 저소득가정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이나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합적 중재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떠한가?

1-1.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발달에 유

의한 효과가 있는가?

1-2.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정서발

달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변화는 어떠한가?

2-1. 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양적 변화는 어떠한가?

2-2. 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

발달의 질적 변화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비등질화 통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여, 두 집단을 무

선 배정하지 않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선정

하였다. 실험집단은 울산대학교 아이Q사업단에

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사업에 참여

한 학생 중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

(만 5～8세)에 해당하는 56명이다. 본 사업은 

2011년 보건복지부 지원의 바우처 사업으로 진

행되었으며, 전국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통제집단은 저소득가정 아동이지만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71명을 선정하였다. 

비등질화 통제집단 설계는 참여자의 무선배정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집단의 동등성에 

대한 위협이 커다란 약점이다(Lee et al., 2006).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사성을 성, 연령으로 점검하였으며, 이 결과

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두 집단 모두 

남아가 여아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평균 연령은 실험집단 아동이 

만 6.1세이고 통제집단 아동이 만 6.0세로 동등

하였다. 

2. 연구도구

1)인지발달

인지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문화적 경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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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ample (N = 127)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χ2

/t
n (%) n (%)

Gender

Boys 31 (55.4) 39 (54.9)

.002Girls 25 (44.6) 32 (45.1)

Total 56 (100.0) 71 (100.0)

Age(years) 6.1 6.0 .689

향을 적게 받는 비언어 지능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능력을 조사하

기 때문에 비언어 지능검사(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CTONI-2)의 사용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언어 지능검사는 

6세부터 89세 11개월의 연령 집단 사람들에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개인 지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996년에 출판되었다(Hammill, Pearson, 

& Wiederholt, 2009). 

비언어 지능검사는 6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소검사명은 “그림유추”, “도형유추”, 

“그림범주”, “도형범주”, “그림순서”, “도형순

서”이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그림유추” 소검

사는 2개의 사물그림의 관계를 인식하고 또 다

른 2개의 사물그림 사이에서 동일한 관계를 이

해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둘째, “도형유추” 소

검사는 2개의 도형 간의 관계를 인식하고 또 다

른 2개의 도형 사이에서 동일한 관계를 이해하

는 능력을 측정한다. 셋째, “그림범주” 소검사

는 답안의 그림들 중에서 위에 제시된 2개의 그

림과 가장 비슷한 그림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

한다. 넷째, “도형범주” 소검사는 답안의 도형

들 중에서 위에 제시된 2개의 도형과 가장 비슷

한 도형을 선택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다섯째, 

“그림순서” 소검사는 위에 제시된 3개의 그림 

다음에 나올 그림을 순서에 맞게 찾아내는 능력

을 측정한다. 여섯째, “도형순서” 소검사는 위

에 제시된 3개의 도형 다음에 나올 도형을 순서

에 맞게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2)사회․정서발달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Oh, Lee, Hong과 Ha(1997)가 표준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사

회․정서 문제를 부모가 평가하는 것이며, “사

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로 구성

되어 있다.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문제”, “사

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등 1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공격성(외현화 문제)”, “주의집중 문제

(특정 문제)”, “신체증상(내재화 문제)”의 3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3가지 척도를 사용한 이유

는 저소득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높

고, 주의집중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많으며 신체

증상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Akinbami, Liu, Pastor, & Reuben, 2011; Choi 

& Kim, 2009; Ku et al., 2009). 

공격성 척도는 “말다툼을 자주한다.”, “허풍치

고 자랑을 많이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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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등 총 19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0점(전혀 없다)”, 

“1점(가끔 보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2점(자주 있거나 심한 경우)”의 3점 척도로 평

가하게 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95점이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주의집중 문제 척도는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등 주의집중력의 문제와 이에 따른 

행동상의 문제를 평가하는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10개의 문항만 사용

하였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의 범위는 1～50점이며, 신뢰도는 .82였다.

신체증상 척도는 “어지러워한다.”, “몸이 쑤

시고 아프다.”, “두통” 등 의학적 증거가 없이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를 평가하는 총 9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척도와 같이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가능한 점수

의 범위는 1～45점이며, 신뢰도는 .73이었다. 

3.연구절차

1)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안 개발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Yoon, Park, Kwon, 

& Kang, 2011)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프로그램 개발절차의 1단계에서는 국내

외 인지발달 프로그램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지

발달의 주요이론인 정보처리이론과 이스라엘의 

FIE(Feuerstein’s Instrumental Enrichment) 프로그

램을 기초로 아동의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기존 정보

처리이론 모델의 과정(Sung et al., 2001)을 수정

하여 확장시켰는데, ‘주의, 지각, 기억’을 거쳐 

‘비교, 분류, 서열’을 통해 ‘유추, 추론’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었다. 

2단계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활동내용, 교수방법)을 구성하였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대상의 표상

을 형성하고 표상을 변형하며 표상들 간의 관계

를 파악한 후에 새로운 표상을 생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13회기의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모든 활동은 다음의 교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은 인지과제를 수행하

기 위해 일련의 사고과정인 IDEA(Identification-  

Definition-Execution-Appraisal)의 과정별로 언어

적 명료화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교사는 

중재학습경험(MLE)을 제공하였다. 중재학습경

험(MLE)은 FIE 프로그램의 주요개념으로(Jeon, 

2010) 본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유능감 중재’와 

‘행동조정의 중재’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이다. 

3단계는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계획안을 작

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활동계획안은 헤르바르

트(Herbart)의 이론에 근거하여 ‘도입-전개-정

리-결말’의 교수단계를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Kim, 2011). ‘도입-전개-결말’의 교수단계를 

사용한 인지발달 프로그램(Hong, 2006; Jung, 

2008; Yun, 2012)과 비교할 때, ‘정리(체계)’ 단

계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 기존의 프로그램들과 

다른 점이다. 4단계는 프로그램 활동계획안의 

타당성을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교수 3인과 박

사과정생 3인, 석사과정생 6인이 검토하여 수

정하였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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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활동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표상 형성(대상 지각)을 위한 활동은 총 3

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회기 윤곽구성’에서는 대상의 표상을 형성하

기 위해 먼저 사물이 무엇인지부터 올바르게 파

악하였다. 여기서는 사물의 윤곽을 파악하는 활

동, 복합자극에서 대상을 파악하는 활동, 지각적 

추론으로 윤곽을 파악하는 활동을 했다. ‘2회기 

빠진 부분’에서는 대상의 표상을 형성하기 위해 

완전하지 않은 대상이나 대상의 일부분을 보고 

사물의 전체를 파악한 후 빠진 곳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파악하게 했다. 2회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상황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찾는 활

동, 도형들 속에서 빠진 부분을 찾는 활동을 하

였다. ‘3회기 숨은 그림’에서는 전체로부터 대

상을 분리․지각하는 능력 즉 전체와는 독립적

으로 부분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 했다. 이를 위해 주어진 그림 속에서 숨은 

도형을 찾는 활동, 각 그림에서 부분과 전체를 

찾아내는 활동을 했다. 

둘째, 표상 변형(대상 변형지각)을 위한 활동

은 총 2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4회

기 지각적 세부특징’은 대상의 세부특징에 주

목하여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그들의 관계를 파

악함으로써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지각하게 하

였다. 여기서는 사물의 좌우대칭상을 지각하는 

활동, 대상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활동, 대상

을 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는 활동을 했다. ‘5회

기 도형의 구성과 분할’에서는 도형이나 사물

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하여 새로운 도

형을 구성하거나 분할해 봄으로써 대상들의 표

상 관계를 파악하고 표상을 조작할 수 있는 내

용을 구성하였다. 5회기에서는 도형들을 합하

거나 겹쳤을 때 나올 수 없는 모양을 찾아보는 

활동, 도형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보는 

활동, 실물이나 입체 도형을 분할하는 활동, 도

형을 반 또는 반의반으로 접어보는 활동을 진

행하였다. 

셋째, 표상 관계(대상 관계)를 위한 활동은 

총 4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6회기 도형의 하위 세부특징’에서는 도

형의 세부특징을 비교하고 세부특징의 변화를 

인식하여 도형들 간의 관계 파악 능력을 향상시

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는 도형의 공

통점을 파악하는 활동, 소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파악하는 활동, 도형의 하위차원을 변화시키

는 활동, 두 도형의 관계를 다른 도형에도 적용

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7회기 도형과 사물의 

세부특징’에서는 도형의 세부특징에 집중하여 

미세한 차이를 변별하고, 여러 사물의 세부특징

을 알아본 후 사물들 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

아봤다. 여기서는 비슷하게 생긴 도형들과 비슷

하게 생긴 사물들 간의 차이를 변별해 내는 활

동, 사물의 세부특징을 파악하는 활동, 사물들 

간의 특성을 여러 기준에 따라 비교해 보는 활

동을 하였다. 

‘8회기 도형의 분류’에서는 도형들을 비교하

여 특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능력을 연습하

였다. 여기서는 비슷한 도형끼리 묶어보는 활

동, 두 가지 이상의 기준에 따라 도형을 분류하

는 활동, 여러 도형 중에서 한 가지만 다르거나 

비슷한 것을 찾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9회기 

도형의 서열’에서는 도형의 세부특징이나 차원

을 비교하여 도형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능

력을 훈련하였다. 9회기에서는 시간의 순서를 

이해하는 활동, 양적인 변화를 나열하는 활동, 

도형의 규칙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넷째, 새 표상 형성(대상 추리)을 위한 활동

은 총 4회기로 구성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10

회기 언어적 세부특징’은 말소리의 규칙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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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단어가 가진 말소리나 형태, 의미에 주의

집중 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

서는 음운규칙을 적용해보는 활동, 동음이의어

를 이해하는 활동,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파악

하는 활동, 그림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

동을 진행하였다. ‘11회기 언어적 표현’에서는 

사물이나 대상의 공간적 위치나 상태, 형상들을 

언어로 표현하며, 상황이나 대상의 특성을 언어

로 비유하거나 은유적으로 표현하게 하였다. 11

회기에서는 사물의 대상이나 위치를 언어로 설

명하는 활동, 의성어와 의태어를 통해 언어적 

유희를 경험하는 활동, 물건이 사용되는 상황이

나 장면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다.

‘12회기 언어적 분류, 서열화’에서는 그림이

나 낱말이 갖는 의미 간의 지각적, 기능적, 개

념적 특성을 이해하고, 공통적인 특성에 따라

서 분류해 보며, 친숙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

련의 행위들을 순서대로 서열화하게 하였다. 

여기서는 주어진 그림과 어울리는 그림을 찾아

보는 활동, 단어와 그림을 분류해보는 활동, 상

황적 순서를 이해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13

회기 언어적 문제해결’에서는 사물이나 대상들

이 가진 특성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유추), 순서화하는 능력

(서열화), 언어적 전제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추

리하는 능력(삼단논법, 명제추리)을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능력들과 관련된 활동

을 실시하였다.

2)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 실시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인지잠재력 사업을 위해 채용된 교사 6명이 실

시하였다. 이들은 아동학을 전공하였거나 최소 

1년 이상의 아동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 비언

어 지능검사의 실시방법에 대해 본 연구자들이 

교육을 하고, 검사훈련을 위한 예비검사를 실시

하였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한 검사에 대해 모

든 교사가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교사들 간의 

동의 정도(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비언어 지능

검사는 5개의 보기 중 아동이 손으로 가리킨 문

항에 대해 1점 또는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채점 

방법이 매우 간편하여 .98의 신뢰도를 보였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의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사전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인지발달 

및 중재방법과 관련된 학회 연수(30시간)를 이

수하게 하였다.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모니터

링 시스템을 통해 본 연구자들이 현장에 나가 

담당교사들의 수업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교사

교육을 통해 본 연구자들이 프로그램을 시연하

고, 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 교사교육은 2011년 

2월 셋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주 1회 2시간

씩 진행되었다. 

사전검사는 2011년 3월 첫째 주에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아동에게 실시하였다. 아동․청소

년 행동평가척도(K-CBCL)는 아동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낸 후 부모가 작성하게 하였다. 지

능검사는 각 아동이 속해있는 기관에서 담당교

사가 1:1로 실시하였으며 60～8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실험

집단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아동

은 같은 연령끼리 4～5명씩 묶어 소집단 활동

형태로 만들었다. 프로그램은 2011년 3월 둘째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주 1회 90분씩 총 13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2011년 6월 둘째 주에 사

전검사와 같은 도구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게 사후검사를 하였다. 통제집단에게는 본 프로

그램에 관한 홍보 자료를 배부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원하는 학생에게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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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etest scores of CTONI-2 and K-CBCL in two groups (N = 127)

Scale

Experimental group 

(n = 56)

Control group

(n = 71) t

(df = 125)
M (SD) M (SD)

CTONI-2

(Cognitive 

development)

Pictorial analogies 9.18 (1.67) 9.46 (1.63) -.971

Geometric analogies 8.50 (2.91) 8.55 (2.79) -.097

Pictorial categories 10.13 (2.28) 10.18 (2.09) -.149

Geometric categories 10.68 (3.25) 11.37 (3.25) -1.183

Pictorial sequences 9.48 (2.80) 9.03 (2.31) 1.002

Geometric sequences 10.46 (2.22) 10.72 (2.47) -.600

Total IQ 97.88 (12.48) 99.03 (12.30) -.521

K-CBCL

(Socioemotional 

development)

Aggression 36.63 (12.01) 34.39 (9.82) 1.152

Attention deficits 18.95 (6.06) 16.75 (4.32) 2.385*

Somatic complaints 12.91 (3.82) 12.45 (3.59) .698

Problem behaviors 68.48 (19.28) 63.59 (15.22) 1.598

*p < .05.

동청소년 인지잠재력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4.자료 분석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되, 

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검증을 사

용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사전검사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검사 

때 측정한 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한 후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정

서발달 변화량에 대한 인지발달 변화량의 관계

와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

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

그램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아동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Ⅲ. 결과분석

1.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발달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인지발달 수준

(CTONI-2)과 사회․정서발달 수준(K-CBCL)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Table 2 참조), 사회․

정서발달을 측정한 ‘주의집중 문제 점수(t = 

2.385, p < .05)’를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집

중 문제 점수’는 실험집단의 점수(M = 18.95, 

SD = 6.06)가 통제집단(M = 16.75, SD = 4.32)

의 점수보다 더 높았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전반적으로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의집

중 문제 점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모든 점수에 대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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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 and post-test performances of CTONI-2 in two groups (N = 127)

CTONI-2

Experimental group (n = 56) Control group (n = 71)

F

(df = 1, 124)

Pretest 
Posttest

(Adjusted)

Amount of 

change
Pretest

Posttest

(Adjusted)

Amount of 

chang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Pictorial analogies
9.18 9.75 0.57 9.46 9.30 -0.16

3.144
(1.67) (1.73) (0.06) (1.63) (1.93) (0.30)

Geometric analogies
8.50 11.05 2.55 8.55 8.97 0.42

16.598***
(2.91) (3.01) (0.10) (2.79) (3.22) (0.43)

Pictorial categories
10.13 10.91 0.78 10.18 10.32 0.14

1.927
(2.28) (2.45) (0.17) (2.09) (2.58) (0.49)

Geometric categories
10.68 11.75 1.07 11.37 10.17 -1.2

15.791***
(3.25) (3.00) (-0.25) (3.25) (2.81) (-0.44)

Pictorial sequences
9.48 10.18 0.70 9.03 9.23 0.20

4.499*
(2.80) (1.99) (-0.81) (2.31) (2.45) (0.14)

Geometric sequences
10.46 11.55 1.09 10.72 11.11 0.39

1.685
(2.22) (2.57) (0.35) (2.47) (2.65) (0.18)

Total IQ
97.88 106.80 8.92 99.03 98.76 -0.27

21.103***
(12.48) (14.55) (2.07) (12.30) (12.97) (0.67)

*p < .05. ***p < .001.

1)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인지

발달에 미치는 효과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인지발달 즉, 

비언어 지능검사 점수에 미친 효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의 전체 IQ 점수는 97.88점(SD = 12.48)과 

99.03점(SD = 12.30)이었다. 사후검사 시에는 실

험집단 평균은 106.80점(SD = 14.55)으로 8.92점

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 평균은 98.76점(SD = 

12.97)으로 0.27점 감소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 21.103, p < .001).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저

소득가정 아동의 지능을 향상시켰다. 

전체 IQ 점수뿐 아니라 하위 소검사 점수에

서도 효과가 유의하였다. 첫째, 도형유추 소검

사 점수는 실험집단이 사전 8.50점(SD = 2.91)에

서 사후 11.05(SD = 3.01)로 2.55점(SD = 0.10)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사전 8.55점(SD = 2.79)

에서 사후 8.97점(SD = 3.22)으로 0.42점 증가

하였다(F = 16.598, p < .001). 둘째, 도형범주 

소검사 점수는 실험집단이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받은 후에 1.07점(SD = -0.25)이 증

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은 1.2점이 감소하였다

(F = 15.791, p < .001). 셋째, 그림순서 소검

사 점수 역시 실험집단(사전: 9.48(SD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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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 and post-test scores of K-CBCL in two groups (N = 127)

K-CBCL

Experimental group (n = 56) Control group (n = 71)

F

(df = 1, 124)

Pretest 
Posttest

(Adjusted)

Amount of 

change
Pretest

Posttest

(Adjusted)

Amount of 

chang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Aggression
36.63 32.61 -4.02 34.39 34.75 0.36

1.575
(12.01) (9.38) (-2.63) (9.82) (9.54) (-0.28)

Attention deficits
18.95 15.93 -3.02 16.75 16.86 0.11

1.057
(6.06) (4.64) (-1.42) (4.32) (4.78) (0.46)

Somatic complaints
12.91 11.16 -1.75 12.45 11.90 -0.55

1.783
(3.82) (3.06) (-0.76) (3.59) (3.41) (-0.18)

Problem behaviors
68.48 59.70 -8.78 63.59 63.51 -0.08

2.265
(19.28) (14.95) (-4.33) (15.22) (14.94) (-0.28)

사후: 10.18(SD = 1.99))이 통제집단(사전: 9.03 

(SD = 2.31), 사후: 9.23(SD = 2.45))보다 사후

검사의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 = 4.499, 

p < .05).

2)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사회․

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사회․정서

발달 즉, 문제행동 점수에 미친 효과는 Table 4

와 같다. 사전검사 시, 공격성과 주의집중 문제, 

신체증상 점수를 모두 합한 전체 문제행동 점수

는 실험집단 아동이 68.48점(SD = 19.28)이고 

통제집단 아동이 63.59점(SD = 15.22)이었다. 

본 프로그램의 실시 후에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

집단 아동이 59.70점(SD = 14.95), 통제집단 아

동이 63.51점(SD = 14.94)으로 각각 8.78점, 

0.08점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단 간 점수의 차

이를 공변량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발달 변화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보다는 인지발달에 효과가 있었다. 여

기서부터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이 많

이 향상된 아동이 사회․정서발달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이

를 위해 프로그램을 처치 받은 실험집단(N = 56)

의 자료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양적 변화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차원인 공격성, 주의

집중 문제, 신체증상 변화량,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을 합친 문제행동 점수 변화량은 사전점수

에서 사후점수를 뺀 것이다. 이 점수가 높을수

록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정서 문제가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먼저 인지

발달 변화량과 사회․정서발달 변화량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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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s among amounts of change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those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N = 56)

    CTONI-2

K-CBCL

Pictorial 

analogies

Geometric 

analogies

Pictorial 

categories

Geometric 

categories

Pictorial 

sequences

Geometric 

sequences
Total IQ

Aggression .01 .24 -.07 -.25 -.17 -.12 -.15 

Attention 

deficits
-.01 .31* -.03 -.03 -.06 -.17 .00 

Somatic 

complaints
-.14 .25 -.01 .06 -.04 -.12 .06 

Problem

behaviors
-.02 .30* -.06 -.16 -.14 -.15 -.09 

*p < .05.

<Table 6> Effects of amounts of change in cognitive development on those in socioemotional 

development (N = 56)

DV IV B β R
2

F

Attention deficits Geometric analogies .628 .305* .093 5.546*

Problem behaviors Geometric analogies 1.936 .298* .089 5.275*

*p < .05.

계를 살펴본 결과(Table 5 참조), 도형유추 소

검사 점수 변화량과 주의집중 문제 점수 변화

량(r = .31, p < .05) 그리고 전체 문제행동 점수

(r = .30, p < .05)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변화량에 

대한 인지발달 변화량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Table 6 참조). 앞에서 상관관계가 있던 변인들

을 중심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형유추 

소검사 점수 변화량은 주의집중 문제 점수 변화

량(β = .305, p < .05)의 9.3%를 설명하였고, 전

체 문제행동 점수 변화량(β = .298, p < .05)의 

8.9%를 설명해 주었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발달이 많이 향상된 아동은 사회․정서발

달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2)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질적 변화

위의 양적 결과가 가지는 타당성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실제적인 변화를 알아

보기 위해 매 회기마다 교사가 작성한 아동활동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아동활동보고서는 담당교

사가 매월 아동의 부모에게 제공한 것으로, 매 회

기마다 아동의 수업태도나 수업과정에서 보이는 

강․약점에 대해 비구조화된 형식(nonstructured 

form)을 사용하여 간략히 기술한 것이다.

아동활동보고서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

로는 질적 사례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도적 

판단표집 방법(purposive judgement sampling)을 

이용하여 아동 7명의 보고서를 선정하였다. 연

구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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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검사의 전체 IQ 변화량이 실험집단의 전체 

IQ 변화량의 평균을 초과한 아동으로 선정하였

다. 앞서 실험집단 아동은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받은 후에 전체 IQ가 평균 8점정도 

증가하였으므로 질적 분석에서는 전체 IQ 변화

량이 8점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담당교사의 추천을 받은 아동으로 제한

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지능력뿐 아니라 사회․정서 능력이 향

상된 아동을 추천 받아 최종적으로 이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 7명을 선정하였다. 성별로는 남

아가 4명, 여아가 3명이었으며 만 연령은 5세가 

2명, 6세가 1명, 7세가 3명, 8세가 1명이었다. 

이들의 전체 IQ 변화량은 최소 10점에서 최대 

28점으로 다양하였다.  

아동활동보고서는 근거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근거이론은 기본 가정이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가는 연

역적 방법을 지양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어떤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근거이론은 

자료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질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도 Strauss

와 Corbin(1994)이 제시한 코딩 체계가 많이 쓰

이고 있으며, 여기서 ‘코딩’이란 수집된 자료를 

부호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거이론 연구에

서는 주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과정

을 거쳐 분석하게 된다(Lee et al., 2006). 

본 연구는 교사가 작성한 아동활동보고서만

으로는 인과 조건,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 조

건 등의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거나 아동의 발

달 유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Strauss와 

Corbin(1994)이 제시한 코딩 체계 중 개방코딩

까지만 분석을 진행하였다. 저소득가정 아동에

게 실시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질

적분석을 실시한 연구는 아동이 매 회기마다 작

성한 자료와 면담내용을 분석한 연구(Hwang & 

Kim, 2013)와 프로그램의 실시에서 나타난 교

사의 교수방법 및 아동의 수행변화를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Min, 201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연구의 개방코딩 방

법을 사용하여 아동활동보고서의 모든 자료에 

대해 일일이 해석을 붙이고 수집된 자료를 모

두 해체시켜 보았다. 이 과정에서 코딩화 작업

을 하고, 정해진 코드의 범주를 모아 목록을 만

들었다(Lee et al., 2006). 그 결과 20개의 내용

과 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이 하위범주를 더 

추상화시킨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3

개의 상위범주는 문제행동 감소, 긍정적 정서 

회복, 성취동기 향상이며, 이 중 “성취동기 향

상”과 관련된 질적 분석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세 번째 상위범주인 “성취동기(achievement 

motivation)”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려는 의지이다(Shaffer & Kipp, 2013). 성취동

기에 관한 연구는 Murray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후 McClelland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었

다. 성취동기는 아동 자신의 발전과 사회․정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 Ki, & Shin, 

2004). 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과제를 완성하

려는 끈기 증가’, ‘과제에 대한 주도성 향상’, 

‘과제에 대한 열의 증가’, ‘발표력 증진’의 하위

범주는 이러한 성취동기 향상 범주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성취동기 향상의 네 가지 하위범주 중 첫 번

째 하위범주인 ‘과제를 완성하려는 끈기 증가’

를 살펴보면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아

동의 맞고 틀린 반응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그

러한 응답을 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고 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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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여 아동이 과제를 완

성시키려는 끈기를 증진시켜 주었다. 일단 제시

된 문제를 머릿속으로 해결해 보되 풀기 어려운 

문제는 실물이나 구체적인 그림을 사용하여 아

동이 끈기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래

의 2번 아동과 4～6번 아동 모두 교사의 중재를 

통해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형이나 사물을 합하기, 분할하기, 자르기, 

접기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도형을 구성해보는 

것을 머릿속으로 조작해보는 활동에서 처음에

는 어려워하였지만, 연필로 따라 그려보거나 색

종이를 이용하여 직접 자르고 접어보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쉽게 포기하기보다 교사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라고 물으며 끝까지 문제를 해결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번 아동, 5회기 아동활동보고서)

도형의 빠진 부분을 찾는 것을 조금 힘들어 

하였으나, 먼저 눈으로 도형을 관찰하고 다시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좀 더 쉽게 과제를 

해결하였습니다.

(4번 아동, 2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상, 하, 좌, 우의 여러 방향에서 사물을 관찰

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유추해 내는 것은 어려

워하였으나 활동지의 문제를 직접 여러 개의 

정육면체를 쌓아서 만든 후 여러 방향에서 확

인해가며 활동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5번 아동, 4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이는 처음에는 기준에 맞게 사물의 특징

을 생각해 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연습해본 후 기준에 맞게 

사물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6번 아동, 7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성취동기 향상의 두 번째 하위범주인 ‘과제

에 대한 주도성 향상’은 아동이 어려워하거나 

모르는 내용에 대해 교사가 중재해 주는 과정을 

통해 증진되었다. 하지만 아동의 수준과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 처음에는 교사가 많이 도와주다

가 점점 도움의 양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취했으

며 결국에는 아동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였

다. 이에 대한 근거가 6번 아동과 7번 아동의 

사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교사의 도움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

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황의 순서를 서열화 하

는 활동에서 등교 준비, 샤워하는 순서 등 자신

의 경험에 대해 서열화 시켜 보며 발표에 자신

감을 보였습니다.

(6번 아동, 12～13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 색종이를 이용하

여 서열화를 해보고 패턴을 생각해 목걸이를 만

들어 보면서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7번 아동, 9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성취동기 향상의 세 번째 하위범주인 ‘과제

에 대한 열의 증가’는 아래 1번 아동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태도가 점점 

좋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매주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수업태

도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1번 아동, 8～11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성취동기 향상의 네 번째 하위범주인 ‘발표

력 증진’은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통

해 발표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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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언어적 명료화를 강조하므로 아동이 알

고 생각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였다. 발

표 시간이 되면 수줍어하거나 위축되던 아동도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3번 아동과 7번 아

동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는 사물의 대상이나 위치에 대해 언어로 

설명해 보는 과정에서 지난 회기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생

각을 언어로 표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3번 아동, 12회기 아동활동보고서)

마지막으로 유추하는 과제에서 교사의 단서 

없이 스스로 도형들 간의 관계를 유추하여 풀

어보고 친구들에게 표현해 볼 수 있었습니다. 

(7번 아동, 9회기 아동활동보고서)

지금까지 살펴본 ‘성취동기 향상’ 범주는 사

회성발달에 포함된다. 또한 나머지 2개의 상위

범주 중 ‘문제행동 감소’ 역시 사회성발달에 포

함되며, ‘긍정적 정서 회복’은 정서발달에 포함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Cognitive Spectrum 프로

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이 많이 향상된 아동(비언

어 지능검사의 전체 IQ 점수가 8점 이상 높아

진 아동)은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정서발달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중재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능

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은 기존 연

구들에 의해 밝혀졌다(Lee et al., 2010; Park & 

Kim, 2010). 본 연구의 Cognitive Spectrum 프로

그램도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통제집단이 없거나(Lee et al., 2010) 실험집단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동일하지 않았던

(Park & Kim, 2010) 기존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는 통제집단을 설정하였으며 실험집단

의 아동에게 동일한 회기의 프로그램을 제공하

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 차이점이다. 

그리고 Park과 Kim(2010)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의 회기가 훨씬 짧게 제공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인지발달에 

미친 효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가정 

아동의 비언어 지능검사 점수는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Seo와 Cha(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이 연구도 프로그램의 대상이 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가정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

여 비언어 지능검사를 사용한 것이 본 연구와 

같다. 또한 인지발달 프로그램으로는 저소득가

정 아동의 지능을 향상시킨 연구가 없다는 점에

서 그 가치가 크다. 하지만 본 연구는 Seo와 

Cha(2013)가 사용한 이스라엘의 FIE 프로그램

을 근거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

를 검증했으며, 효과검증에 사용한 연구대상의 

수가 세 배 이상 많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

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받은 아

동은 비언어 지능검사의 도형유추, 도형범주, 

그림순서의 3개의 소검사 점수와 전체 IQ 점수

가 향상되었다. 즉 도형들 간의 관계를 유추하

고, 도형을 범주화하며, 사물들 간의 순서를 이

해하는 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만 그림유추, 그림범주, 도형순서 소검사 점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언어 지능검사는 유추추론, 범주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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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추론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영역은 그림과 도형의 맥락을 통해 측정된다. 

그림검사와 도형검사 간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서는 통계적 유의도와 임상적 유의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검사와 도형검사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점수 차는 3, 임상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는 

6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수는 개인 분석에 사

용할 수 있는 수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전체 평균에 적용해 보았다.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그림검사와 도형검사 

간의 평균 차이가 1이하로 통계학적으로나 임

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무엇보다 전체

척도인 IQ 점수는 개인의 인지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포괄적인 수치이므로(Park, 

2014) 저소득가정 아동의 비언어 지능검사 점수

가 향상되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추

론된다. 

비언어 지능검사의 전체 IQ 점수는 사전검사 

시 실험집단이 97.88점, 통제집단은 99.03점으

로 나타났으며, 이 점수의 평균인 98점을 백분

위로 계산하면 45로 나타나 하위 45%에 해당되

었다. 하지만 실험집단은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받은 이후에 지능이 106.80점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를 백분위로 환산하면 66으로 

상위 34%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즉 점수가 높

은 순으로 아동의 등수를 매기면 100명 중 기존

의 55등에서 34등으로 21등이 오른 셈이다. 

Mo(2011)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 웩슬러 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지능 평균은 

94.73점이었고, 일반가정 아동은 106.63점으로 

일반가정 아동의 평균이 저소득가정 아동보다 

12점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해 

볼 때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은 저소득가

정 아동의 지능을 일반아동의 지능만큼 향상시

켰다고 볼 수 있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

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점수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효

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를 감

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던 프로그램은 미술치료

를 기반으로 한 상담 프로그램이 많았으며(Jung 

& Kim, 2010; Wee, Kim, & Kim, 2012), 아동

의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공격성과 

문제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

이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정서 문제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회․정서발달

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킨 프로그램들 역시 

‘상담’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Choi & Choi, 2009; Lee & Lee, 

2008; Lee & Yoo, 2005).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활동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며 중재학습경험

(MLE)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문제행동을 감

소시키는 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가 없

었다. 

둘째, 변량의 문제이다. 공격성 점수, 주의집

중 문제 점수, 신체증상 점수의 범위는 각각 

1～95점, 1～50점, 1～45점이었다. 하지만 사전

검사로 측정된 각 점수의 평균은 약 35점, 18점, 

13점으로 중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본래 3점 척도로 되어 있는 도구를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량이 적게 

나타나 실험-통제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비교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부모 보고의 정확성을 의심해 볼 수 있

다.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한 도구인 K-CB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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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신이 헷갈리거나 혼미할 때가 있다.”, “공

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남을 위협한다.” 등 다소 극단적인 내

용의 문제행동을 포함하는 문항이 들어가 있다. 

이 척도는 아동의 부모가 가정에서 작성하였는

데, 검사진행자의 도움 없이 부모가 혼자서 객

관적으로 응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마지막으로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이 향상된 아동은 사회․정서발

달도 함께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인지

발달 변화량과 사회․정서발달 변화량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인지발달 측면인 지능 

점수는 주의집중 문제와 주의집중 문제를 포함

한 전체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다. 

즉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

력이 많이 향상된 아동은 주의집중 문제와 전체 

문제행동이 많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적 결과가 가지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매 회기마다 교사가 작성한 아동활동보고

서를 분석하였다.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

이 아동에게 미친 질적 효과는 근거이론 연구의 

개방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20개의 내용과 7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이 

하위범주를 더 추상화시킨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 3개의 상위범주는 문제행동 감

소, 성취동기 향상, 긍정적 정서 회복으로 나타

났으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이 많이 

향상된 아동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정서

발달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언어적 지능이 저소득층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연구(Ayduk et al., 

2007)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

서 저소득가정 아동의 인지발달과 사회․정서

발달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프

로그램이 있다. Ha와 Jang(2012)은 교육복지투

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지능과 학업

성취도,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았는데, 여기서 지능과 학업성취도는 인지발달

을, 정서지능은 사회․정서발달 능력을 측정한

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를 통해 검증한 결과, 정서지능에

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이 학습과 심리, 정서 

등의 통합적인 발달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

실은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교육복

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사회․정

서발달 능력에만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

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Hwang과 Kim(2013)도 인지발달과 사회․정

서발달의 개입을 통합적으로 추구하였다. 세부

적으로는 학습전략 및 초인지적 전략을 결합한 

놀이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생에게 적용

되었지만 인지적이고 사회․정서적인 개입을 

통합적으로 추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이 

본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과 유사하다. Hwang과 

Kim(2013)의 연구가 정서지능의 발달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업수행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본 연구는 인지발달을 

통해 사회․정서발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Rho(2005)의 

연구에서도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참여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업성취 향상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중재 프로그램을 실

시하여 사회․정서능력 향상에 따른 인지발달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있지만 인지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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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사회․정서발달이 변화되었는지를 밝힌 

연구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집단과 사회경제적 배

경이 유사한 저소득가정의 아동만을 통제집단

으로 구성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일반가정의 

아동을 통제집단에 포함하여 저소득가정과 일

반가정의 아동 간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일

반아동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도 검증해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중재프로그램들

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0～

15회기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들이었다(Hwang, 

2011). 본 프로그램은 13회기의 실시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나 역시 단기 

프로그램에 속한다.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의 회기를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프로그램의 효

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

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검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인지발달을 지능으로 

측정했으나 실제 학업성취 수준은 조사하지 못

했다. 민족과 지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낮은 

소득과 학업성취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왔으므로(Burney & Beilke, 2008), 학업성

취도 점수나 전국에서 실시하는 학력검사 점수

를 사용하여 실제 지능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이 학

업성취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낮은 사

회경제적 수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정서 프로그램에만 치중되어 있는 국내 프로그

램과는 달리 아동의 인지능력 중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

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능력이 향

상된 아동은 사회․정서발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

는 통합적 중재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질적

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지능검사 결과와 담당교사들의 보고를 함께 살

펴봄으로써 결과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노력했

다. 교사들이 작성한 아동활동보고서는 기존의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근

거이론 연구의 개방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결과는 인지능력 향상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변화를 확실히 입증해 

주었다. 

셋째, 저소득가정의 아동에게 실시된 국내 정

책 프로그램은 연구대상의 수는 많지만 통제집

단을 설정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였

다. 반면 국내 교육 프로그램은 연구대상의 수

가 적어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결과를 일반화하

는 데 제한이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점

들을 보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연

구와 다르게 만 5～6세의 유아까지 연구대상으

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Cognitive Spectrum 프로

그램이 저소득가정 아동 뿐 아니라 일반가정이

나 다문화가정의 아동에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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